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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생활이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식기반사회란 지식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인류사회의 정보화가 가속화될수록 새로운 방식은 금방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손쉽게 복사되므로 

얼마가지 않아 경쟁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 

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지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지식은 학습에 의해 유지된다. 즉 어떤 일을 과거에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 

했는가, 그리고 현재 전세계 각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학습함으로써 그보다 좀 더 나은 방식을 창안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개인은 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해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 즉 경영진과 종업원 

들의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은 구성원들의 지식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은 산업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히 연구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만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기업 구성원들의 지식 유지를 위한 계속교육이 계획되고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경우에는 한 국가를 형성하는 여러 지역들이 혁신적인 학습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들 각 지역의 

학습체제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국내 각 지역의 학습자 

원을 결합하는 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습도시’, '학습지역’,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들 

이 그것이다. 한 국가가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계속 

교육망이 조직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식 공급의 원천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학이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식을 관리한다. 지식은 

물론 정부나 기업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지만 그러한 지식은 대학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는 보다 보편적 

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식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것이다. 한 사회는 대학이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고 공급할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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